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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전디자인진흥원, AI 디자인법률특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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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대전디자인진흥원이 함께 개최

30일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유니버스홀에서 "AI가 만든 디자인, 누구 것일까?"를 주제로 한 디자인권리보호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0일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유

니버스홀에서 "AI가 만든 디자인, 누구 것일까?"를 주제로 한 디자인권리보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전공 학생,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

|

https://www.chungnamilbo.co.kr/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7


이번 특강은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AI 기술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

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 보호 현황을 알기 위해 기획

되었다.

강사로 나선 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디자이너 출신 법학박사)는 생성형 AI가 디자인 산업에

가져온 변화와 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조명했다. 그는 현행법의 한계와 국내외 사례들을 큰 틀에서 설명

하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작 자산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적 관점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자이너들의 권익을 보호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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